
일본 섬유산업의 당면과제  

–고부가가치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의 섬유산업분

과회와 기본정책소위원회는 차기 섬유비전(vision)인 ‘섬유산업의 전망과 과

제’를 심의하여, 5월말에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고부가

가치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일본 섬유산업의 많

은 당면과제들이 그 두 마디에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섬유산

업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와 각 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알아본다. 

 ◎ 아시아와의 제휴로 일본의 고도생산기술을 세계로 

일본섬유산업연맹(日本纖維産業連盟 : 纖産連)은, 세계 수준의 경쟁 격화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신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2007년도에 구조 개혁 추진, 

소재 상품 개발, 패션산업 진흥 등 세계 시장을 향하여, 이제까지보다도 더 

강한 공격적인 활동을 제기하였다. 이 방침은 현재 책정하고 있는 ‘신 섬유

비전’에 연결시켜, 2008년도부터 섬유행정에 적용될 것이다. 

섬산련은 세계의 섬유산업이 국경이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하여 일

본내만을 보지말고, 이제까지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발전 중인 아시아 여러 나라 섬유산업

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눈을 해외로 넓게 돌려, 여러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내의 개혁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섬유 제조사업자 자립사업



(中小纖維 製造事業者 自立事業)’에서 대표되는 자조노력(自助努力)을 추진하

는 것을 지원함과 동시에, 산지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토록 하고 특히 산학관

(産學官)이 유기적으로 제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지클러스터(産地 

cluster)’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경산성(經産省)이 추진하는 산업클러스터 

계획이나, 산지브랜드의 육성 등이 포인트가 된다. 

신소재, 신상품의 개발도 보편적인 과제이다. 일본제품의 고기능, 고품질, 

고감성 섬유소재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가정략으

로서 ‘산학관’이 단결하여 사업추진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일본

내의 베터존(better zone) 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업계가 ‘다품종, 소량, 단납기 

생산’ 체제를 강화하여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착시킬 예정이다.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는, 수출진흥의 중심이 되는 공

상일체(工商一體)의 무역확대를 내걸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 개척과, 아시아 

섬유산업간의 원활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자랑

하는 고기능, 고품질, 고감도 텍스타일 생산기술과 중국의 거대한 봉제력(縫

製力)을 결합하여, 중국내나 구미시장으로 팔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일본내 사업기반 유지 강화에서는, 일본 교육의 고코스트 구조 시정

(是正),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이프티 네트워크(safety network) 구축, 적정수준

의 외환율 안정화 등의 과제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에 환경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현재 섬유비전이 정의하고 있는 섬유산업에 있어서 최후의 구조개혁 기간

은 앞으로 1년 남았다. 경산성의 섬유관련 예산도, 일반시책의 업종횡단적(業

種橫斷的) 활용으로 바뀌어, 국가에 의한 그동안의 우대는 사실상 끝났다. 신

활동 방침은 섬유산업의 미래도(未來圖)이며,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차기 섬유비전의 방향은 ‘기술과 감성으로 비약’ 

이와 같이 섬산련이 제안하고 있는 일본 섬유산업의 방향성을 참고로 하

면서 차기 섬유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본정책소위원회가 4월 16일까지 

종합한 안(案)에서는 ‘섬유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정하고, 부제로는 

‘기술과 감성으로 세계로 비약하기 위하여 –첨단 소재로부터 패션까지’로 

규정하였다. 

내용은 일본 내외(內外)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데 대응하여 섬유산업의 역

할로서 감성가치창조, 하이테크산업, 고차가공(高次加工) 산업, 환경조화형 라

이프 스타일 등 섬유의 상류(上流)로부터 하류(下流)까지를 하나로 묶고 있다. 

또한 ‘쇠퇴로부터 부활한다는 것은 일본의 산업사에서 전례가 없지만 기업 

하나 하나의 사례에서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가능성을 분명히 밝혔다. 

게다가 섬유산업이 변혁을 잘 겪어내고, 다시 세계로 비약할 수 있는 지는 

다른 산업에게도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장래의 일본경제의 참된 모습을 

고려하는데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의 의의와 발전의 방향성으로서는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에 공헌하고 

사회적 가치에 공헌할 것을 밝히고 있다.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대상에는 ①

감성가치창조 ②재료혁명을 겨냥한 하이테크 산업, 고차가공산업 ③환경조화

형 라이프 스타일을 열거하고 사회적 가치에서는 지역경제, 문화교류를 들고 

있다. 

동시에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서는 사양산업의 이미지, 국제감각의 결여, 

대량생산 시스템으로부터의 지연 전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전체의 과



제와 국가의 역할로는 ①높은 감성이나 기술을 아시아 세계에 나타내어 브

랜드력 향상을 높인다. ②고부가가치상품 개발력 강화 ③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 정비 ④인재의 육성, 확보 등이 있다. 

 ◎ 각종 섬유관련 ‘이벤트’ –일본의 섬유력 세계로 알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라 도쿄발(Tokyo發) 일본 패션 위크(JFW), 재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 JC), 크리에이션 비즈니스 포럼(Creation Business 

Forum : CBF) 등의 섬유관련 이벤트가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로부터 사

람을 끌어들이는 이벤트가 계속 모색되고 있는데 고품질 고감도 상품을 세

계로 알리는 데는 이와 같은 이벤트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JFW는 패션전략회의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의 패션 이벤트로서 도쿄 콜

렉션 위크(Tokyo Collection Week)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세계 수준의 텍스타일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등 섬유

산업의 중요과제도 집약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JFW의 기본자세는 디자이너의 ‘창(創 : 창조)’, 텍스타일 메이커의 ‘장(匠 : 

장인)’, 어패럴 메이커의 ‘상(商 : 판매)’이 삼위일체가 되어 세계로 알려 나

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텍스타일의 현상에 대하여 패션전략회의

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산지에서는 후계자가 부족하여 지금은 일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도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며, 일본

의 기술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도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산업클러스터에 의한 가치창조, 

우수한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육성 등, 새로운 사람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incubator)와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의 텍스타일을 세계

로 알리기 위하여 한 장소에 모아놓지 않으면 충분히 힘을 낼 수 없다고 하

고 있다. 

‘창장상’의 삼위일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뜻으로도, CBF나 JC 등과의 

제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되겠다.♣ 


